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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HFC 사용량 대폭감축 결정!
지구온난화 방지 위해 2010년까지 25% 줄이기로 … 영국은 반대

유럽연합이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의 대체물인 수소화불화탄소(HFC)를 비롯한 불화가스 사

용량을 2010년까지 25%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U의 온난화 방지대책은 자동차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전자, 화학 등 전세계 관련기업들에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8월12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해 수소화불화탄소 등의 배출

을 억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도입방안은 수소화불화탄소,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의 배출량을 2010년까지 25% 줄이는 것으로, 핵심은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냉매로 널리 사용되는 수소화불화탄소의 사용량 감축이다.

집행위원회는 육불화황 같은 오존층 파괴물질은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만3900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불화가스의 사용량이 2010년까지 1995년에 비해 50%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영국 Financial Times은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서는 영국과 지중해 연안국들이 감축계획에 반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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